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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 마지막 주일이다. 남은 며칠은 올해의 마지막 기회인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다. 
왜 일 년이 365일로 나누어지고, 그것이 52주로 나누어지고, 매일이 24시로 만들어졌는지는 지구의 공전과 자전에
서 만들어진 것을 안다. 그것을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고,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된다.  
365일이 지난 후에는 새로 시작하라는 것이다. 7일이 지난 후에는 새로 시작하라는 것이다. 24시간이 지난 후에는 
또 새로 시작하라는 것이다. 그래서 나의 오늘이 중요하다.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다.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
찾고,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, 세상을 살릴 축복을 누리며 살라는 것이다. 거기서 기도 24시, 전도 24시가 나온다.  
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(약4:13-16), 다시 새해를 허락하시면 새로운 시작이다. 
2020년 새해에는 세상적으로도 많은 것들이 바뀔 것이다. 이 새로운 해를 맞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
까? 남은 며칠이 우리 각자에게 본문의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.
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제자들이 왜 마가다락방에 모였고, 무엇을 했나? 거기서 붙잡은 축복은 무엇이었나?
분명한 것은 이들이 로마를 살리고, 세계복음화를 한 것이다. 무슨 시간을 가졌을까?

1. 나의 현주소를 본 시간이다. 
  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있고, 새로운 미래가 있다면 지금 나는 그 시간을 향해 잘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. 
1) 네비게이션을 보면 핀 기능이 있다.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찍어보는 기능이다. 특히 길을 잃어버렸을 때   
   중요하다.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있는 자리를 알려줄 때도 그 핀을 찍어서 보내주면 된다.       
2) 특히 렘넌트들은 늘 내 현주소를 살펴보는 일을 자주해야 한다. 렘넌트가 어른들보다 부족한 것은 하나이다. 
  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이다. 나머지는 뭐든지 앞선다. 특히 많은 미래가 있다는 것은 너무 큰 축복이다. 
   인생을 오래 살면 후회스런 시간들이 참 많다. 중간 중간 나의 현주소를 점검해보면 여러 가지 다가올 실패와   
   후회스런 시간을 막을 수 있고, 줄일 수 있다. 어른들이 잔소리를 하는 것은 그것을 도와주고 싶은 것이다.  
3) 사람의 잔소리나 충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(딤후3:16-17). 
① 매일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듣고, 권면과 책망도 듣고, 말씀 앞에 나를 인정하고 새로하라. 
   특히 문제가 왔을 때, 내 한계를 느낄 때, 실패를 했을 때, 말씀을 붙잡고 솔직하게 기도하면 된다. 
  “하나님 제가 이것 밖에 안 됩니다. 이것이 제 모습입니다.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. 저를 도와주십시요”  
② 마가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먼저 이것을 한 것이다. 내 놓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다. 
   배운 것도 없고, 가진 것도 없고, 3년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늘 육신과 세상 중심으로 살았고(마16:23),
  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두려움 속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들이었다. 무슨 기도를 했겠는가?
   하나님 앞에서 나의 현주소를 본 것이다. 새해를 맞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시간들이 있기를 바란다. 
 
2.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은 시간이다. 
1) 주님은 이미 승천하시기 전에 세가지 절대적인 언약을 주셨다(1,3,8의 언약). 
① 그리스도의 언약이다(행1:1) 어떤 문제 속에 있었어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것이다(요19:30). 
   이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바라보라는 것이다. 실패한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그래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.   
②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다(행1:3). 그 분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것이다.  
  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? 내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한 흑암의 권세를 무너지게 하겠다는 것이다(마12:28)
  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, 그 분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도우시겠다는 것이다(롬14:17). 나를 천국  
   배경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것이다(빌3:20). 마가 다락방 성도들이 이 배경을 누리고, 로마를 이긴 것이다.  
③ 성령의 능력의 언약이다(행1:8). 우리의 능력으로는 겨우 세상을 살다가 갈 수 밖에 없다. 
  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약속하신 것이다. 이 능력을 정말로 믿을 때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(슬픔도 고통도)이  
   증거가 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. 이 힘으로 사람을 살리고, 세상을 살리다 오라는 것이다. 
2) 이 언약을 내 것으로 붙잡고 진짜 기도해 보라는 것이다.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14, 24, 25, 00이라는 숫자다.  
   언약 붙잡은 기도를 해보라고 언약 기도제목을 나누어 주었다. 매일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도록 기도해보라.  
① 조금만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 집중해 보라는 것이다. 그것이 행1:14에 마가 다락방의 성도들이 모여 한 일이다. 
② 하루 24시간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. 그것이 24의 비밀이다. 
③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일들을 수없이 체험할 수 있다. 그것이 25의 비밀이다. 
④ 우리가 받을 응답과 축복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다. 우리가 한 작은 기도와 헌신도 영원한 응답과 축복과 상급으  
   로 연결되는 것이다. 00의 비밀이다. 

3. 여기서 시작된 응답과 축복이 전 세계를 살린 것이다. 그것이 237 모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축복이다. 
   행2장에 보면 이 마가 다락방 성도들이 체험한 5가지 하나님의 절대 축복이 있다. 
1)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체험한 축복이다(행2:1-3). 불 같은, 바람 같은 능력이 그들 위에 임한 것이다.
   두려움도 사라진 것이다. 실패의 부끄러움과 좌절도 사라진 것이다.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나를 바꾼 것이다.   
   나의 무능에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? 우울증과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는가? 이 능력 체험하면 끝난다.  
2) 절대 문이 열리는 축복이다(행2:4-13). 다민족이 보이고, 그들이 나를 통해 살아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.
   이 언약을 가지고 사업도 해보라. 다민족이 내 사업장으로 오는 것이다. 237 선교의 시작이다(사60:1-4). 
3)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절대 제자들이 나온 것이다(행2:14-41)
   계속 언약의 말씀(그리스도, 하나님 나라, 성령의 능력)이 선포되고, 예배하는데, 3천제자가 일어난 것이다. 
   각 지교회마다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하면 된다. 우리 성도들을 통해 3천 제자가 그렇게 일어날 것이다. 
4) 아무 것도 없었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절대 시스템이 된 것이다(행2:42-45).  
   하나님이 축복하고 쓰실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 된 것이다. 서로를 도울 정도의 경제 시스템까지 세워졌다.  
5) 자기들이 살고 있는 자리에게 계속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난 것이다. 절대 현장의 축복이었다(행2:46-47) 
   그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,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다는 것이다. 

결론-메시지에서 1,3,8,14,24,25,00,237이라는 숫자에 동그라미를 치고 묵상해보라. 세상 살리는 영적 비밀의 숫자
이다. 평생 누려야 할 이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고, 새해를 맞기 전에 깊은 기도의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한다.  
  


